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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․미 간의 핵검증 합의 테러지원국 해 평가

   지난 10월 11일(미국시간) 부시 미 행 부는 북한이 최근 미국의 

핵검증 요구를 용한데 한 가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 

해 한다고 표했다. 이로써 핵 로그램 검증 를 둘러싼 립

로 파국 까지 치달았던 북핵 는 비핵화 2단계인 불능화 작업

을 마 리하는 향 로 다시 나아가게 었다. 그리고 북한 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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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년 9개월 만에 테러지원국의 굴 에  벗어나는 외교  원을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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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크리스토퍼 힐 미 국 부 차 보가 지난 10월 1~3일 북한을 해 이루어진 북․미 간의 핵

검증 합의에는 북한이 과거에 추출했던 루토늄을 로 한 로그램과 우라늄 농축, 핵확

산 활동 등에 한 검증이 포함 며, 이를 해 북한이 신고한 모든 시 에 한 가들의 

근이 가능하도록 했다. 다만 북한의 미신고 시 에 해 는 상  동의하에 근이 이 지도

록 했다. 라  조만간 열릴 6자회담에  북․미 간 핵검증 합의가 추인 면, 핵검증 작업  북

한이 신고한 시 로부  시작해 미신고 시 로 차 로 진행  것 로 상 다. 다만 미신

고 시 의 경우에는 미국과 북한이 상 동의를 해야 한다는 가 달 있어 실  검증이 이루

어지  해 는 후속 의가 불가 하게 었다.

  미국의 북 테러지원국 해  조치에 해 북한 외  변인  12일 미국이 2007년의 북핵 

 10.3합의에  공약한 로 북한에 한 국 역법 용을 종식시킨 데 이어 테러지원국 

명단 삭  의 를 이행한 데 해 환 한다고 말했다. 그리고 미국의 조치에 라 북한도 

“‘행동  행동’ 원칙에  변 핵시 의 화(불능화)를 재개하며 미국과 국 원자 구

(IAEA) 감시 원들의 임  행을 다시 허용하 로 했다”고 다. 

  미국과 북한이 이처럼 핵검증과 테러지원국 해  에 해 합의를 이룸 로써 북한의 비

핵화는 우여곡  끝에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었다. 북한 핵시 의 불능화가 완료 면 북

한이 핵  조를 해 추가 로 루토늄을 추출할  있는 가능 이 그만큼 어들  때

에 비록 북한 핵 의 완 폐 까지 갈 이 다고 해도 지 까지 이룩한 과는 국내외의 

북 강경파들이 주장하듯 결코 과소평가할  있는 질의 것이 아니다. 

  북한의 핵시  불능화는 실 로 한국과 미국, 국, 러시아가 북한에 공하 로 한  

95만 톤 상당의 경 ․에 지 지원과 연계 어 있  때 에 내년에야 완료   있을 것 로 



망 다. 북한  최근까지 불능화 11개 조치  8개를 완료해 앞 로 남  것  폐연료  인출, 

연료  구동장치 거, 미사용 연료  처리 등 3가지다. 이  폐연료   8천개  4천700

여개를 꺼낸 상태다. 이에 비해 한국과 미국 등이 지원하 로 약속한  95만t 상당의 지원 

 재 에 약간 못 미치는 44만6천t에 해당하는 지원이 이 졌고, 일본의 참여 여부는 아

직도 미지 다. 결국 북 경 ․에 지 지원의 지체가 불능화의 조속한 완료에 동을 걸고 있

는 셈이다. 

  조만간 6자회담이 열리면 북․미간 합의  핵검증 의 가 채택 겠지만, 본격 인 검증활동

도 구체 인 이행계획 를 마 해야 하는 등의 필요에 의해 내년에나 가능할 것 로 상 다. 

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로 내년  미 행 부의 교체로 인한 미국의 상 인 북 책 

공 에도 핵검증  진 을 할  있게 었다.

  이처럼 한 도 비핵화가 우여곡 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 고 있지만, 이명  부 출범 이

후 한국 부는 북핵  해결과 하여  는 동  역할에 러 있다는 인상을 

지우  어 다. 국 인 동시에 우리의 인 북핵  해결과 남북한 당국간 화 복원을 

해 한국 부는 다음과 같  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. 

  첫째,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 행 부가 한 도 비핵화를 해 진  해결 식을 보여  것

처럼 한국 부도 비핵화의 진 에 맞춰 남북한 계를 시키는 병행 략을 추진해야 한

다. 북핵 는 이  불능화 종료를 향해 다시 나아가고 있는 실 이다. 내년에 미국에  새 

행 부가 출범한 후 북한의 핵폐   북․미 계 상화, 한 도 평화  체결 그리고 경 로 

건  를 결합시킨 비핵화 로드맵을 합의하 까지에는 얼마나 많  시간이 걸릴지 알  없

다. 한국 부가 북핵 폐  단계 진입 에는 북한과 남북 계 을 한 의를 하지 않겠다

고 한다면, 북한  어도 앞 로 년간 남한당국과의 화 필요 을 느끼지 못하게  것이

다. 그리고 한국이 남북 화 단 로 인해 북한을 움직일  있는 향 을  가지지 못하게 

면, 미국  한국과 북한 비핵화 비용 분담 를 외하고는 북핵  해결 안에 해 진

지하게 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 것이다. 이 같  상황  결코 한국의 국가이익이나 한

미 계 을 해 람직하지 않다.  

  둘째, 6.15공동 언과 10.4 상 언에 한 명확한 존  입장을 표명하며 남북 직 화를 재

개하고, 남북한 계를 시  나감 로써 북 향 을 지속 로 확 하는 것이다. 6.15

 10.4 언에는 남북한이 각  이행하지 않거나 당장 이행하  어 운 부분들이 있  때 에 

실 로 남북한이 언의 내용을 100% 이행한다는 것  생각하  어 다. 그 다고 해  이

명  부가 6.15  10.4 언에  합의한 내용을 별 로 이행하겠다고 일 로 힌 것

  언들에 같이 명한 일 비 를 시하고 남 이 합의 내용을 일 로 깨는 

것 로 비춰졌  때 에 남북 계의 면경색을 래한 치 로 매우 부르고 미 한 행동

이었다. 회담을 통해 존 합의를 실질 로 변경하더라도 외 로는 6.15  10.4 언을 존

한다는 입장을 계속 천명함 로써 남 도 합의를 계속 이어나갈 의지가 있다는 인상을 주는 

것이 명한 행동이라고 할  있다. 

  최근 일 비 의 건강 이상 로 북한 내부의 불안 이 커지고 있다. 이 같  시 에  

북한체 의 변화를 안 로 리하  해 도 한국 부가 남북 화 복원을 해 보다 극



로 나 는 것이 필요하다. 테러지원국 해  이후 북한과 미국이 북핵 폐  북․미 계 

상화를 향해 나아가고, 북한에 공동 권 는 새로운 권이 출범하는 시 에도 한국 부가 계

속 한 도 의 자로 남아있어 는 곤란하다. 일 비 의 상회담을 공언해  

버락 마 미 민주당 후보가 통 에 당  경우에는 한국 부의 입지가 재보다 더 좁아

질  있다. 그러므로 북한보다 우월한 경 과 외교 을 가진 한국이 지 이라도 곧 로 북 

인도  지원을 공하고, 장 회담  리회담 개최를 안해야 할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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